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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플래넘 2016- 뉴노멀>

“위안부 합의, 韓·日 정상화 계기 됐지만 완전 정상화는
아냐 … 이행은 다른 문제”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 ‘韓·日 관계’ 세션 

日, 과거 깨끗이 뉘우치고 

피해 국가들에 사죄해야

지난해 극적인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의 신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신시대가 기존의 한·일 관계를 정상화 또는 새로운 양상의 발전으로 진입시키

는 ‘뉴노멀’의 계기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이행 상황이나 내부적 정치 상

황의 진척에 따라 한·일 관계의 뉴노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산플래넘 2016’ 둘째 날 ‘한·일 관계의 뉴노멀’ 세션에서는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

갔다. 사회자인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WP) 도쿄(東京) 지국장은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및 위안

부 합의 발표,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한·일 양국의 공조 등 일련의 외교 행보가 한·일 관계 회복

의 계기가 됐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를 뉴노멀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는 됐지만 완전 정

상화는 아니고 위안부 합의의 이행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박 교수는 “양국의 합의 이

행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면서 “4·13 총선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합의에 대

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긍정적 발언으로 이

이슈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런샤오(任曉) 중국 푸단(復旦)대 교수는 “위안부 합의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합의가 어떻게 이행될지

지켜봐야 하며 일본은 피해를 본 인접 국가들에 과거를 깨끗이 뉘우치고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

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핵문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위안부 합의는 비정상의 한·일 관계에서 ‘올드 노멀’(과거의

평상적 한·일 관계)로 돌아온 것일 뿐이며 그나마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선임연

구원은 한·일의 올드 노멀에는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포함돼 있어 한·일 관계

가 완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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